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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: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는 화학물질의 수입 전에 재제출할 수 

있고, 시약 또는 시범생산용 등 시장출시와 무관한 화학

물질은 수입 후(30일 이내)에도 제출할 수 있음

[매일경제 경제 05면 2022.08.08.일자 보도관련]

○ 2022년 8월 8일 매일경제 <화학물질 수입때 주문 실수도 형사처벌…

교도소 담장 걷는 기업인>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.

1. 기사 내용 

○ 화학물질수입업체 A사는 해외에서 상품을 들여올 때마다 허가 

여부와 유독성 등이 적힌 확인명세서를 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

한다. 명세서는 반드시 통관 전에 제출해야 하고, 수입 후에는 고칠

수 없다. 그러다 보니 해외 거래처에서 잘못된 샘플을 보내거나 

잘못된 주문을 넣어서 무허가 제품을 들여온 경우 화학물질관리

법(화관법)에 위반될 수 있어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. 화관

법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.

2. 동 기사 내용에 대한 설명내용

○ 화학물질을 국외에서 수입하려는 경우, 수입자는 수입 전에 화학

물질 확인명세서를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재제출할 수 있음

○ 또한,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시험용․연구용․

검사용 시약이나 시범 생산용 등 시장출시와 직접적으로 관계

되지 않는 화학물질은 수입 후 30일 이내에 화학물질 확인명

세서를 제출할 수 있음


